한미여성총연, 워싱턴서 첫 전국대회
국제결혼 여성 단체인 한미여성총연합회(회장 실비아 패튼)의 제 1회 전국대회가 6월 20-22일 버지니아에서 열린다. 
폴스처치 소재 훼어뷰 파크 매리엇 호텔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회장과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는 정기총회 및 이사회가 열리며 산하에 1.5세 및 2세들을 위한 모임을 발족한다. 


실비아 패튼 회장은 19일 “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대회는 버지니아에서 개최된다”면서 “2006년 전 세계 국제결혼 여성이 하나가 된데 이어 올해는 산하에 1.5세와 2세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모임을 결성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
한미여성총연이 주최하고 미주 각 지부 한미여성회가 협찬하는 이 행사는 ‘가족과 더불어 하나된 미주 국제결혼 한인여성’을 주제로 한다. 소주제는 ‘한미여성총연 조직강화 방안’과 ‘1.5세, 2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인식의 발판 제공’
이번 행사에는 각 지부 연계 방안이 모색되고 총연 사업계획이 확정된다. 


또 국제결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2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강의, 그룹토의 및 발표도 있게 된다. 


참가비는 1인당 150달러(숙식외 2박 3일의 모든 경비 포함). 
전국대회에는 워싱턴을 포함 애틀란타, 미네소타, 미시건, LA, 라스베가스, 유타, 애리조나, 하와이 등 15개 지역 대표들과 이사진이 참석한다. 


총연은 특히 국제결혼을 한 여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에게 ‘장한 어머니 상’을 수여한다. 접수마감은 내달 31일까지. 추천서 양식은 www.kawausa.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 


문의 (703) 573-9111,

http://dc.koreatimes.com/article/articleview.asp?id=434267
